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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1월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정기)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말레이시아, “2021년 담배 수입 면허 신규 발급 없을 것”

 ◦ 압둘 라티프 압둘 카디르 말레이시아 관세청장은 올해 1월부터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은 담배와 관련한 새로운 

수입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음

 ◦ 자프룰 압둘 아지즈 말레이시아 재무장관은 ‘20년 11월, 모든 담배 제품과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발표

 ◦ 2020 예산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소비세는 제품 가격의 10%, 전자

담배용 액상의 경우 밀리리터 당 0.4링깃의 비율로 책정되었음

 ◦ 이 세금은 현재 발효되어 있으며, 랑카위, 라부안, 티오만, 팡코르 등 자유무역

섬(DFI)의 모든 소매 구역 및 소매 비즈니스 자유구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에 부과되고 있음. Section 6A 및 Free Zones Act 1990에 의거 

자유상업구역은 조호(Stulang Laut), 클란탄(Panjang, Pengkalan Kubor), 

크타(Bukit Kayu Hitam) 지역임

 ◦ 압둘 라티프 관세청장에 따르면, 여행객들을 위한 담배 제품에 대한 면세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음

 ◦ 기존의 수입 면허는 갱신할 수 있지만 새로운 면허의 발급은 현재 동결되었

으며 면허 절차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음. 담배 수입

면허 갱신을 강화하려면 12개월 이내에 설정된 최소 수량의 담배를 수입하기 

위한 추가 조건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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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 활동은 포트클랑 웨스트포트 및 노스포트(슬랑오르), 탄중 펠레파스 

포트(조호), 산다칸 포트(사바), 세나리 포트(사라왁) 등 5개 항구로 제한되며, 

트랜짓의 경우도 이들 항구에서만 허용

 ◦ 도로편으로의 수출 목적을 위한 활동도 이들 다섯 항구를 통해서만 허용되며, 

환적항구로부터의 여행은 관세법 1967, 관세규정 2019 및 현재 관계당국의 

정책에 따라 해외의 최종 목적지로 직접 설정됨

 ◦ 소형 보트에 의한 제품의 환적 및 재수출이 금지되었으며 재수출을 위한 관세

환급 편익이 있는 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는 세관의 재량에 따라 자유구역

에서만 허용

 ◦ 환적 활동에는 국제표준화기구 컨테이너가 사용되어야 하며, 개품 산적은 허용

되지 않으므로 만재 화물로 진행되어야 함

 ◦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자유무역섬(DFI) 및 자유구역(FZ)으로 수입된 물량의 

재고에 대해서는 동일한 DFI 및 FZ에서 저장, 소유, 판매 및 폐기될 수 

있다는 설명임

* 출처 : 2021년 1월 16일, The Malaysian Reserve

2. 2월 1일부터 버터워스 '자유 무역 지대' 된다

사진 1) North Butterworth Container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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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 항만 규제 기관인 페낭 항만위원회(PPC)가 1월 2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페낭의 버터워스 항구(Butterworth port)가 2월 1일부터 자유무역지대

(FTZ)가 됨

 ◦ PPC의 탄 테익 쳉 회장은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재무장관이 노스 

버터워스 컨테이너 터미널을 자유무역지대(FTZ)로 공표하는데 동의

 ◦ 탄 회장은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유무역지대(FTZ)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버터워스를 찾을 것이므로 페낭을 다음 단계로 끌어 올린다고 설명

 ◦ 자유무역지대(FTZ)에는 무역 및 상업 목적 섹션과 공장을 위한 부문 등 두 

가지 부문이 있음

 ◦ 자유무역지대(FTZ)에는 물류 서비스 및 창고와 같은 상업 시설이 있기 때문에, 

페낭 항만위원회는 더 많은 브레이크 벌킹, 그레이딩, 재포장, 재라벨링, 운송 

및 재수출 작업이 다양한 외국 기업에 의해 수행될 것으로 기대

 ◦ 자유 항구의 중요성은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면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 있음

 ◦ 외국 기업들은 자유무역지대(FTZ)의 시설을 사용하고 제 3국으로 다시 수출

할 수 있음. 일부 제품과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관세, 소비세, 판매세, 또는 

서비스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음

 ◦ 이제 페낭 항만위원회(PPC)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를 페낭으로 유치하는데 

집중할 예정 

 ◦ 페낭은 1967년까지 자유 항구였으나 그 이후로 폐지되었음

 ◦ 말레이시아는 1970년대 초반 수출진흥을 위해서 자유무역지대(FTZ) 형태의 

경제지대를 지정하였으며, 자유무역지대(FTZ)는 국가의 관세영역 안에서 독립

적으로 형성된 산업단지로서 수출용 상품을 제조하고 조립하는 제조 기업이 

입주하도록 디자인되었음
* 출처 : 2021년 1월 29일, Free Malaysia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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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라왁주 외래 야생생물 수입 금지

 ◦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삼림공사(SFC: Sarawak Forestry Corporation)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외래 야생 생물을 주 내로 수입할 수 있는 허가를 

당분간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20년 12월 30일 발표

 ◦ 사라왁주 삼림공사(SFC) 야생 동물 관리자인 졸키플리 모하마드 안톤 씨는 

외래종을 불법적으로 반입하여 애완용으로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라왁의 

토착 야생 생물을 위협한다면서 "만약 (이 동물들이) 불법적으로 수입된 경우, 

그들은 수의서비스부나 보건부의 검사를 통과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라왁주 내 

애완동물 병원 및 관련 업소,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잠재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나 병원균 확산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

 ◦ 또한 애완용으로 기르던 외래종이 어떤 이유로든 사라왁의 숲과 자연으로 

유입될 경우 토착종의 식량 공급원에 타격을 주고 토착종보다 더 공격적이면 

토착종의 개체 수를 감소시켜 자연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

 ◦ 사라왁에서 마니킨방울새속(munias)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토착 조류를 대체

하고 있는 외래종인 참새(Tree Sparrow)와 구관조(mynas), 그리고 토착 

늪개구리(Fejervarya limnocharis)을 대체하고 있는 황소개구리(American 

bullfrog) 의 영향을 받아서임

 ◦ 사라왁주 삼림공사(SFC)는 말레이시아 관세청 등 국경통제 국가기관과 지속적

으로 협력하여 공항, 항구, 세관 검문소는 물론 무면허 애완동물 매장 등을 

검열하여 외래종의 밀수를 막으려 하고 있음

 ◦ 사라왁주 삼림공사(SFC)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주 내의 합법적이고 면허가 

있는 외래 생물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테크를 붙이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

* 출처 : 2020년 12월 30일, Bern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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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 해외 할랄 로고 84개 승인

 ◦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가 ‘20년 12월 1일부로 전 세계 46개국가로

부터 발행되는 84개 할랄 로고를 승인했다고 줄키플리 모하마드 알-바크리 

총리실 장관(종교부)이 전했음

 ◦ 해당 46개 국가에는 자킴으로부터 8개 할랄 로고를 승인 받은 호주를 비롯

하여, 일본(7개), 중국(6), 인도(4), 미국(4), 브라질(3), 네덜란드(3), 필리핀(3), 

남아프리카(3) 등이 포함

 ◦ 이어서, 캐나다,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뉴질랜드, 파키스탄, 폴란드, 한국, 

스페인, 스위스, 터키 및 영국에서 각각 2개의 할랄 로고를 승인받았음

▲ 자킴인정 한국 할랄인증기관

 ◦ 자킴은 또한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

고비나, 브루나이, 칠레, 크로아티아, 이집트,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란, 

아일랜드, 케냐, 리투아니아, 몰디브, 모로코,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튀니지, 우크라이나 및 베트남에서 각각 하나의 할랄 로고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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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키플리 장관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 제품이 자킴이 인정한 로고의 제품

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입업자들도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기 전에 자킴 승인의 할랄 인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손실과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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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키플리 장관은 말레이시아 무슬림 국민들에게 해외 방문 시 자킴 승인의 

할랄 로고를 휴대폰에 저장하여 제품구매 시 참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음

 ◦ 말레이시아는 할랄 인증을 규격, 제도화하며 국가 차원에서 산업으로 육성

시키고 있어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기구이자 자체 승인 로고인 ‘자킴’ 

(Jakim)은 중동 및 아시아 이슬람인들에게 인지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음

 ◦ 비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권 국가에 식품이나 의약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

서는 할랄 인증 마크를 받는 것이 권장되며 할랄 식품으로 인증하는 과정에서 

위생 검사를 진행

 ◦ 정부 당국은 할랄 식품과 관련된 표준운영절차(SOP)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

 ◦ 표준운영절차에는 할랄 인증서의 '중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할랄 인증 및 

할랄 식품 바코드의 디지털화 사용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개정이 포함될 것

으로 보임

 ◦ 자킴 승인 할랄 로고 전체 리스트 다운로드하기: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hvYRXjsfP9mpPifB_4tG2k17qi1_uZQy?usp=sharing

* 출처 : 2021년 1월 7일, New Straits Times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  

1. 말고기, 캥거루 고기, 쇠고기 섞어 할랄로 둔갑...가짜 할랄 고기 스캔들

 ◦ 말레이시아에서 각종 육류를 밀수하여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 세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온 조직이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음

 ◦ 뉴스트레이츠 타임즈에 따르면, 공모자들은 중국, 우크라이나, 남미 등지의 

비할랄 인증 도축장에서 육류를 수입하기 위해 지난 40여년 이상 기간동안 

여러 정부 기관의 고위 간부들에게 뇌물이나 성접대를 제공해 왔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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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랄 고기 수입 과정에는 할랄 인증기관, 검역 당국, 세관, 항만 경찰이 관여함. 

수입된 육류 중에는 캥거루와 말고기도 포함되며 이들을 할랄 쇠고기에 섞어 

판매한 것으로 알려짐

 ◦ 뉴스가 보도되자 현지 무슬림들은 “무슬림이 할랄이 아닌 고기를 먹는 것은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분노하였으며, 육류 취급점과 식당에는 할랄 진위 

문의가 쏟아졌음

 ◦ 할랄(Halal)의 사전적 의미는 ‘허용된 것’으로, 이슬람교도가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해 할랄이라 함. 과일·야채·곡류 등 모든 식물성 음식과 어류·

어패류 등의 모든 해산물이 이에 해당하며,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된 염소고기·닭고기·쇠고기 등이 해당

 ◦ 할랄의 반대는 하람(haram). 술과 마약류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이나 

돼지, 개, 고양이 등의 동물 고기, 자연사했거나 잔인하게 도살된 짐승의 고기 

등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이 이에 해당

 ◦ 육류는 할랄 인증을 받은 도축장에서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주문을 외운 뒤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동물의 앞쪽에서 도살하는 이슬람 방식에 의해 도축

된 것만 수출할 수 있음

 ◦ 할랄 인증은 제품이 이슬람법에 따라 준비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방편으로, 

인구의 60%가 무슬림인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17억(세계 인구의 약 

23%) 무슬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임

 ◦ 말레이시아는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국제 할랄 시장에서 글로벌 허브로서 

자리 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 중국,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 국가로 식품과 의약품 등 할랄 인증 제품 약 90억 달러 규모를 수출

하고 있음

 ◦ 현지 보도에 따르면 조직원들의 신분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중 

수 명은 체포됐음. 경찰은 밀수와 보관, 처리까지에 이르는 포괄적이고 대대

적인 수사를 약속했으며, 종교부 또한 왕립 조사위원회의 설립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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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알라룸푸르에 기반한 무역상 및 행상인 협회는 6000명의 회원들에 쇠고기 

기반 제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영 통신사 

베르나마는 “말레이시아 국내 3대 냉동육 공급업체들의 할랄 기준은 안정적

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밝히며 주요 공급 라인에는 문제가 없음을 밝힘

 ◦ 할랄 사기 조직의 운영은 정부 기관 공무원이 할랄 기준을 감독 조사하는 

‘도축장’에서 시작됨. 보도 내용에 따르면, 조직에 뇌물로 포섭된 정부 관리

들이 품질이 낮거나 또는 할랄이 아닌 육류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부여

하고, 수입과정에서 검열을 피하기도 했으며, 말레이시아 내 보관 창고로 운송

된 후 할랄 인증 육류와 혼합이 되고 가짜 할랄 로고로 재포장 단계를 거쳤음

* 출처 : 2021년 1월 2일, bloomberg

2. 검역증명서 없이 수입...2톤 넘는 뉴질랜드 치즈 압수

 ◦ 말레이시아 검역 검사 서비스부(MAQIS)가 조호바루 BSI 세관과 출입국 검역소

에서 약 4만 링깃 상당의 뉴질랜드 치즈 제품을 억류

 ◦ 조호 검역부의 누르 아피파 아흐만 국장은 ‘20년 1월 29일 실시한 정기 검사

에서 수입 허가에 따라 요구되는 원산지 국가 발행의 법적 검역증명서가 없는 

39,712링깃 가치의 치즈 2,080kg을 적발하여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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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부는 이번 사건이 허가, 면허 또는 인증에 명시된 수입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말레이시아 검역 검사 서비스 규정 2011의 15(1) 조항에 의거하여 조사 

중에 있음 

 ◦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만 링깃 이하의 벌금형이나 6년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

* 출처 : 2021년 1월 30일, The Star

Ⅳ  FTA 이행이슈 관련    

  (해당 없음)


